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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는 대중극단 조선연극사 연극시장 신무대 등에서 이서구

임선규 신불출 등과 함께 년대 중반 연극계를주도 했고 중앙무대

아랑 등에서는 송영과 함께 활동하며 여 편에 가까운 작품을 발표한

극작가 이다 하지만 연극사에서 보이는 그의 공연 기록에 비해 희곡은

여 편 밖에 남아 있지 않고 현재도 발굴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박영호

와 관련된 자료 발굴과 남아 있는 작품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형편이다 박영호에 대한 연구서는 적은 편이지만 연극사와 희곡사에

서 언급되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료와 평가 그리고 한권의 석사학위

논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박영호의 연극활동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예술성과 대중성

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중간극 이론을 표방하고 중앙무대中間劇

를 조직해 활동한 것을 들 수 있다 박영호는 송영과 함께 세계

연극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연극 이념 인 중간극 이론을 중앙무대에

서 실현하려 했던 것이다 중앙무대는 창단된 지 년만에 해체되었지만

중간극론은 박영호 연극이념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대중성과 예술성

을 중시하는 그의 연극이념은 중앙무대를 창단하기 전 년에 쓰여진

인간 일번지 에서부터 년 이후에 쓰여진 희곡에서도 드러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박영호 희곡이 부정적으로 평가받거나 정

조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이다 서연호는 인간 일번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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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희곡으로서는 무리가 많고 형상화에 미숙함을 드러낸다 고

보았고 김은하는 무력한 남편이 착한 아내를 의심하고핍박하며 동시에

착한 아내는 여급이라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흥행극적인 제재

를 지니고 있다 고 보고 있다 홍재범은 인간 일번지 에서 정조를 지

적하며 멜로드라마에서의 과잉 의 개념으로 논하고 있다 서연호의 부

정적인 평가와 달리 김은하와 홍재범은 작품에서 드러나는 멜로드라마

적인 요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홍재범이 이 작품에서 넘쳐

나는 과잉이 박영호의 성향에서 예외적인 것 이라 평한 것은 고려해 보

아야 할 견해라 여겨진다 박영호는 을 하고 의朝鮮性 復習 戱曲創作 再

出發 上 이라는 글에서 의 를 드러내며朝鮮人 憫情 風俗 性格 情調

그들이 할 수 있는 이 진정한 극예술이라고 말하고 있기에感激 演劇 인

간 일번지 에서 드러나는 정조가 예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박영호의 극

작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작품에 따라 강약과 정도

가 다르긴하지만 박영호는 갈등의 중심에 정조를 두는 극작법을 실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사 검토의 세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박영호 역시 유치

진 함세덕 송 영 임선규 등과 함께 친일연극활동에 가담했다는 점이다

일제 말기에는 조선흥행취체규칙 이라는 일종의 공연朝鮮興行取締規則

법이 만들어져 우리 공연예술에 대한 탄압이 강화 되었고 년에는

우리 연극인들이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총독부에 건의해 조선연극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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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하면서 당시 조선 연극계는 암울한 시기 를 맞이했었다 서연호는

유독 박영호가 어떤작가보다도 먼저 친일극에경도된 작가로 평가하

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의 근거로 년 월에 발표된 등잔불 이 協和

을 긍정하고 만주 이민 정착민의 생활이 희망을 찾게 된다는 내용精神

으로 미화하는 점을 들고 있다 김방옥 역시 마지막에 채표광의 편지를

예로 들면서 이 작품이 친일계몽극이라 보고 있고 김은하는 등잔불

을 친일이념이 희미하게 드러나고 희곡 내적인 충실함에 치중했던 과도

기의 연극 으로 본다 홍재범은 등잔불 을 대중비극의 범위에 포함시

키면서 그 동안 대중비극에서 발견되지 않던 친일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는 점 을 지적한다 그런데 서연호가 등잔불 이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정책이 이러한 이민자들에게 정당한 인권과 미래지향적인 경제권을 보

장해 주는 최상의 안임을 애써 합리화시켜 주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

다 며 강도높게 비난하는 것에 비해 김방옥은 이 작품이 제국주의의

횡포에 희생당하는 서민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으며 유치진의

토막 에 버금갈 만큼 섬세한 극적 정서를 표출하는 장면들을 지니고

있다 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등잔불 에서 협화 정신이

언급되는 것을 친일적이라 평가하고 있으면서도 작품의 내적 구조에서

드러나는 만주 무국적 이주민들의 섬세한 정서 표현을 연구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등잔불 에서 협화정신이 언급되는장

면을 작품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

지게 될거라 여겨진다 김은하가 등잔불 에서 친일적인 경향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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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경향파적인 특성이 드러난다고 지적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협화 정신 언급이 오히려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을 유도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등잔불 은 갱생일가 만뢰 수

류 등에 비해 구성상 안정감을 지니고 있으며 완성도가 높다 는 김은

하의 견해와 작품의 섬세한 극적 정서 표출에 주목한 김방옥의 견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등잔불 을 박영호의 친일 성향을 드러내는 대표적

인 작품이라 폄하할 수만은 없을 듯하다 등잔불 에서 보여주는 만주

무적민들의 삶은 일본에서 일어난 개척문학 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소

설에서는 장혁주 안수길이 희곡에서는 박영호 외에 유치진이 영향을 받

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진의 흑룡강 대추나무 등이 친일

목적 문학의 예술적 한계를 보여주었다 고 평가받는 데 비해 박영호의

등잔불 은 협화 정신과 빈궁한 이주민들의 삶을 함께 보여주며 일본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작품이라 볼 수 있겠다 희곡 수

류 와 김옥균의 사 에서 일본어 대사가 쓰이고 좁은문

에서는 등장인물들이 일본이 아닌 미국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작가 개인의 친일적 성향이라기보다는 당시 일제 식민지 하에서

활동의 제약을 받으며 예술 활동을 해야 했던 조선인 연극인들의 문화적

성향이었다고 여겨진다

네 번째 특징은 인간 일번지 와 등잔불 의 극 구조에 대한 것이다

김은하는 인간 일번지 가 현실과 꿈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를 지

니고 있으며 구성에서 어느 정도 인과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서 인과성 때문에 신극적 지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 한다 그리고 등

잔불 의 경우 극적인 구성이 아닌 에피소딕한 구성을 지녔으며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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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비참한 생활을 죽 늘어놓는 것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본다 그

리고 이주민들의 꿈은 극의 이면적 주제로 친일적인 요소는 극의 표면

적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작품에서 표면적인 주제와 이면적인 주제

가 서로 괴리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주제의 충돌은 곧 작가의식과 시

대상황의 충돌로 볼 수 있다 고 논한다 홍재범은 등잔불 이 에피소딕

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

런데 에피소드에서는 객관적인 논리나 심층적 인과성이 드러나지 않고

사건과 장면이 긴밀하게 구축되지 못하며 개별적인 상황 그 자체에만 국

한되어 그 순간의 세밀하지만 파편적인 재현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에피소드 구성을 지녔어도 텍스트의 흐름이 일관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는 것이다 김방옥 역시 등잔불 이 주요 사건 없이 에피소드의 연결

형식으로 이루어져 극적 상황의 구축과 정서의 표출은 뛰어나지만 전체

적 구성이 매우 산만하다 고 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서 우리는 작품의 이야기 전개 과정이 논리적

이어야 하고 에피소딕한 구성을 지녔더라도 어느 정도 인과성을 지녀야

만 온전한 구성을 지닌 작품이라는 평가 기준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자들은 서사적 논리 가 잘 구축된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는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에피

소딕한 구성을 지녔다고 해서 반드시 구성이 미비한 작품은 아니지만

그 안에 인과성과 논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 서사

적 논리는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장면을 논리

적으로 이으려는 속성을 지닌다 작품에 따라 관객은 서사적 논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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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용이하게 느끼기도 한다 박영호 작

품의 경우 등잔불 보다는 인간 일번지 가 관객이 서사적 논리를 구

축하기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연구자들이 산만하다고

언급하는 등잔불 의 구조는 논리성과 개연성이 뚜렷한 작품과는 다른

미적 의미체계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본 글에서는 구성의 문제를 작품

연구의 주된 틀로 삼아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박영호 희곡 연구서 검토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얻을 수 있다 박영호가 추구한 중간극론 즉 예술성과 대중성을

중시하는 연극이념이 인간 일번지 와 등잔불 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

는지를밝히려 한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등잔불 에 대해 친일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뛰어난 극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서사적 논리가 용이하지 않

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극 구조에 대해 논하려 한다 인

간 일번지 와 등잔불 의 구조를 논함으로써 박영호가 추구한 조선인

의 정조 감격에토대를 둔 예술성과 대중성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론2.

본 논문은 박영호 희곡을 연구하는 데 있어 작품에 반영된 대중성과

예술성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베커만 의 집약희곡과 확산희

곡 이론 그리고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 이론을 적용하려 한다 이

개념들은 앞서 언급했던 박영호 희곡의 구조를 설명하고 작품의 의미 체

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확산



희곡 구조와 몽타주 이론을 적용하여 인간 일번지 와 등잔불 을 연

구하는 가운데 그 동안 친일적 성향 등으로 폄하되어 왔던 박영호의 작

품 세계 즉 대중성과 예술성을 중시하는 작가 이념이 작품에 어떻게 반

영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인과성 부족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받아 왔던 박영호 희곡의 극 구성이 실제로는 새로운 리얼리티를 창

조하는 극 구조였음을 논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논리적 빈틈이 보이

는 구성 역시 작품의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체계화된 이론으로 존재하

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에 따라 박영호 희곡을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집약희곡과 확산희곡은 그 연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에서 비

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사적 논리 즉 논리적 연

결 유기적 통일을 구축하는 구조를 극적 구성 으로

등잔불 에서처럼 논리적 전후관계가 희박한 에피소드 중심의 구성을

서사적 구성 으로 분류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극적 구성을 지녔기에 서사시에서 드러나는 서사적 구성보다 뛰어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현대의 연구자들에게도 이

어져 극적 구성이 잘 갖추어진 작품을 온전한 작품이라 여기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극적 구성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서사적 구성이 지니고 있는 장점에 대해 언급한 것 즉 논리적 전후 관

계는 희박하나 다수의 플롯으로 다채로운 액션들을 서술할 수 있고 여

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다양한 이야기들로 숭

고한장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는 것은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서

사적 구성을 하나의 온전한 구조로 체계화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특

김용수 몽타주와 연극적 전통 영화에서의 몽타주 이론 열화당  

면

위의 책 면



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사적구성에서 드러나는 비이성적인 정서에대

해 언급한 것은 작품의 미적 효과를 밝히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라신느가 고전주의 정형 드라마와 약간 느슨한 구조를 지

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셰익스피어 드라마 형식으로 구분했고 뵐플린

은  미술사의 기초개념 에서 회화 조각 건축에서의 폐쇄형과

개방형을 말한다 그리고 폴커 클로츠 는 현대희곡론  에서 이 두

형식의 드라마에 대해 가장 명확히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희곡을 폐

쇄형과 개방형 중 어느 하나에 귀속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개념은 피스터 에

의해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과 연관지어 논의가 확장된다 그는 관객에게

전달되는 드라마의 내용이 완전히 마무리되어 있느냐 아니면 불완전하게

끝이 나느냐 하는 의미체계와 연관시켜 구성 형식상의 완결형개방형과

드라마 의미의 완결형개방형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베커만이 정의한 집약희곡 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극적集約戱曲

구성 폐쇄형 잘 짜여진 극과 사실주의 연극에서 이어지는 것이고 확

산희곡 은 서사적 구성 개방형 셰익스피어 시대의 희곡 브레擴散戱曲

히트 서사극에서 이어지는 것이다 집약희곡은 인간의 행동을 집약된 시공

간과 압축된 사건 아래서 묘사하는 희곡을 말하며 확산희곡은 인간의

행동을 광범위한 시공간과 다수의 사건을 이용해 묘사하는 희곡을 일컫

는다

집약희곡과 확산희곡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집약희곡은 논리

적 연결 연속적 구성 유기적 통일성 연역적 구성을 추구하는 반면 확

위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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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희곡은 논리적 빈틈 비연속적 구성 다양함 속의 통일성 귀납적 구성

을 추구한다 그리고 집약희곡은 세부적으로 단음적 집약희곡과 다음

적 집약희곡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구분은 극의 수평적 구조와 수직적 구

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극은 시간적으로 흐르는 소위 수평적 구조를

지닐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여러 개의 연극적 요소를 함께 다루는 수

직적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다 단음적 집약 희곡은 수평적으로는 단일

한 행위의 직선적 진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여러 극적

요소들이 유기적 통일성 아래 단일한 음색을 추구한다 따라서 단음적

집약희곡은 단일한 행위와 음색에 초점을 맞춘다 다음적 집약희곡은 수

평적으로는 주된 행위와 부수적 행위들이 교대로 진행하는 행위의 곡선

적 진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각각의 음색을 지닌 여러 극

적 요소들이 다양함 속에 조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다음적 집약희곡

은 다수의 액션과 음색을 내포한다 한편 집약희곡 역시 행동양식의 확

산희곡과 이벤트양식의 확산희곡으로 나눌 수 있다 행동양식의 확산희

곡과 이벤트양식의 확산희곡은 플롯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행동양식의

플롯이 상황의 변화를 시도하는 인간의 액션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벤트

양식의 플롯은 상황의 변화를 꾀하려는 의도가 결여된 이벤트사건를 주

로 다룬다 따라서 행동양식의 플롯은 현재의 상황 그것을 바꾸려는 시

도 그리고 새로운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전체적인 구도는 시작 중

간 종말의 순서를 지니고 있다 이벤트 양식의 플롯은 일련의 이벤트를

나열하며 그 전체적인 구도는 시작 중간 종말의 틀이 없이 한 장면적

이미지에서 다른 장면적 이미지로 떠돌아 다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벤트 양식의 확산희곡은 전통적 의미의 스토리를 사용하지 않고 극도

로 장면들 사이의 이미지 연상을 추구한다 그런데 희랍시대부터 현대

김용수 앞의 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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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희곡은 집약희곡 확산희곡으로 논의가 확장되면서 영화에서

의 푸도프킨의 연결 몽타주 아이젠슈타인의 충돌 몽타주와 상호 관련된

다 푸도프킨의 연결 몽타주는 집약희곡에서와 같이 연역적 구성과 유기

적 통일성을 중시한다 그런데 아이젠슈타인의 충돌 몽타주는 서로 다른

부분들 사이의 충돌 혹은 대립으로 새로운 의미가 창조된다고 여기고 비

약적 구성을 구사한다 이는 지적 영화의 시발점이 된다 그리고 지적 영

화는 부분과 부분 사이의 이미지 연상을 중시하는 면에서 확산희곡의 구

성기법을 반영한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 일번지 등잔불 을 연구할

때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미지는 이 충돌 몽타주 이론에서의 수직적 몽타

주 대위법적 조화의 몽타주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대위법적 조

화의 몽타주는 상이한 예술적 자극들을 동시에 합성한 것을 뜻하는 것

으로 희곡 작품에서 드러나는 시각 청각적 이미지의 다양한 조화를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집약희곡과 확산희곡 충돌 몽타주 등이 기존의 용어들에서 변

화 발전한 점은 이들 극구조가 새로운 리얼리티를 창조해낸다는 점이다

특히 행동양식의 확산구조 이벤트 양식의 확산구조는 부분들 사이의 수

직적 비교나 이미지 연상을 강조해서 사실주의의 정말 같은 느낌과는

다른 인간 삶의 단편적인 조각으로 재구성된 리얼리티를 창조한다 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을 연구할 때 우리는 희곡에서

어떠한 새로운 리얼리티가 드러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베커만의 집약희곡과 확산희곡 개념을 살펴본 결과 우리는 인

간 일번지 는 다음적 집약희곡 구조를 등잔불 은 행동양식의 확산희

곡 구조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일번지 는 등장인물 우훈과 부인

순이를 중심으로 우훈의 집에서 낮과 밤 다음날 새벽까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것이다 수평적으로는 우훈과 순이의 행위가 주된

위의 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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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지만 동리소임 의사 이성남이 등장하면서 부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우훈과 순이의 단일할 수 있는 흐름 속에서 부수적인 인물들이 등

장하여 각각의 행위와 음색으로다양함을 창조한다 한편 등잔불 은 서

로 관계없는 듯한 장면들이 나열되어 있는 듯하지만 그 안에서 등장인

물들이 그들의 상황을 바꾸려 시도하고 있고 그것이 극적인 긴장과 갈등

을 일으키기에 이야기기 존재하고 시작과 끝이 있는 확산희곡이라고 할

수 있다 수직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흐름을 형

성하고 있는 것이다

박영호의 연극 이념과 활동3.

본격적인 작품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영호의 연극 이념과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이를 통해 그가 추구한 대중성

과 예술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박영호는 대중극단에서 활동한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프로연

극에 관심을 갖고 그에 관한 작품을 쓰고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마르

크스 사상의 성향이 강한 진보적인 젊은 인텔리들은 아마추어 연극을 주

도하다가 년대 초 본격적으로 프롤레타리아 연극단체들이 생기자

기성극단을 주도하거나 그 일원으로 가담했다 박영호도 스무살이 채 되

기 전인 년에 프롤레타리아 연극단체인 원산 청년아마추어극단에서

공연했다가 구류에 처해지기도 했다 그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산부북촌동에 잇는 원산관직속따불류에쓰연예부에서는 창립이래 극

계에 들을 망라하야 김창준의 지도하에 새로운 작품을 상연하야新進花形

일반인들에게 다대한 환영을 받아오든 바 지난 십일부터 박영호군의 작

품 過渡期 荷車 의 두 작품을 상연하얏는데 過渡期 와 荷車 의



내용이 불온하다 하야 지난 십이일에 원산경찰서에서는 그 작품에 출연

하얏든 남녀배우 십여명을 소환하야 취조한 후 연예부는 해산하라고 하

면서 過渡期 荷車 의 작자 박영호군 구류에 처하고 남은 사람들은

다 돌려보냇다

프롤레타리아 연극운동으로 활동을 시작한 박영호는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산 조선연극공장 문예부 책임자로 활동하는 등 연

극운동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김북천이 박영호의 활동에 대해

적은 기사를 보면 그가 대중을 선도하는 연극운동을 하면서 연극적인 측

면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북천은 八百號甲板上 막 十年

전후 막 하는 날밤出獄 막 흘너가는 무리들 막 야화北關 막

태양가 막 人生 막 등을 올렸고 표현보다도 내용이데올形式

로기에 편중하엿고 평면보다도 입체의 편이며 엇더한 작품을 물론하고

이상스러운 것을 나타내기에 무한 주력한 이 들어난다 고 전하고 있形跡

는 것이다 그리고 박영호는 당시 푸로 의演劇 大衆化問題 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이러한 을 할 것이업시 의 과 의 과區分 分別 第一 組織 第二 自己批判

의 과 의 의 의 는 이나 의對外 鬪爭 第三 公演活動 諸般 終局的希求 幾十 幾百

인 의 이데올로기進步的 領導分子 가 의 이데올로기 로 되고大衆 移動

하고 하는데에는 는그리하랴면은 히하여야 겟全面化 物質化 註 如何

는가에 할 것이다歸着

註一 으로 된 은 다데보링實踐 證明 理論 客觀的存在

그 의 이나 이 이면 일사록 그 인組織 發生 成生 大衆的 大衆的 中心勢力 大衆

의 에 할것이요 그 에 하여 그 도 하게될起伏 依 階級的 自己支持 依 組織 成長

것이다

조선일보 유민영 앞의 책 면  

김북천 朝鮮演劇工場 함흥공연 소평 위의 책 면每日申報  



이러한 을잇게하는 의 는 반다시 그 의 이成長 大衆的支持 反比例 演劇 活動

의 에 의 에 의 에 하게 되고 하게파악大衆 趣味 大衆 思想 大衆 態度 明確 呼吸 親

되는데에서만 할것이다可能

컨대 의 의 이안인 푸로레타리아 은 부터要 大衆 生活感情 再現 演劇 當初

그 할 를 으로부터 한거나 하지안흘것이며 그러기成長 理由 大衆 認定 容認 

문에 의 을 으로하고 으로 한 을大衆生活 階級的戰鬪的感情 內容 形式 演劇 生

하랴면 그 은 먼저 의 과 이産 演劇運動 生活運動階級運動 一義的把握 努力

잇서야할것이다

의 을알야면 으로가거라 으로가거라 그리하여 그들大衆 生活 工場 農村

의 과 으로가로채인 을不平 不滿 生活 하게 히正直 深刻 하는 라야한다當 者

박영호는 이데올로기가 반드시 대중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

중의 취미 사상 태도를 중시해서 대중과 호흡하고 친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단순히 대중의 생활감정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공장이나 농

촌 대중의 불평과 불만을 작품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

영호의 이러한 견해는 년에 오면 새로운 리알니즘을 추구하는 것으

로 바뀌게 된다 여전히 대중의 생활을 중시하지만 이제는 계몽을 통해

민중을 리드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실로 조선과 조선

인을 알려면 민족과 예술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극예술

의 완성을 역사극에서 찾는다

을 시킨다든지 리所謂 大衆 啓蒙 드한다는 말은 의 가現代 一般文化 沈

되기전의 말입니다 그리고 의 인테리겐차가 인테리겐차로서의滯 今日 權

를 하고 잇는 동안의 말입니다威 維持

그러나 오늘과가티 가 로 에잇서서는 을 리一般文化 極度 不振狀態 大衆

박영호 푸로 의 비판 양승국 편演劇 大衆化問題 韓國近代演劇   

태동 면映畵批評資料集  



드할 그 이나 이 벌서 안에 잇게됩니다方法 策略 大衆目己生活

요지음 우리 에는 의 하고 새로이文壇 唯物辨證法的創作方法 指摘

리알니즘 의 가 되여잇는 모양인데 적어도 이란的 藝術方法 問題 論議 方法

말을 하게까지 되자면 그것은 벌서 엇떤 인 을 하고서論議 具體的 形象 旣定

의 말임은 입니다勿論

이라던지 이라던지 하는 에서만이 아니고非但文學 演劇 藝術領域 凡社

에잇서 그러합니다會現實

그럼으로 을 아는사람이면 로 과 을 아는사람이方法 眞實 朝鮮 朝鮮大衆

요 딸하서 의 을 아는 사람이라고봅니다朝鮮大衆 生活

이것은 로 과 과의 를 말하는것인즉 의主 民族 藝術 關係 近代極 現實主義

을 하고 새로운 의 을 한 는 의的傾向 飛 主觀表現 藝術 完成 表現派 戰後

을 하고 에잇서 는 를 하獨逸民族 特徵 思想 自由主義 佛國西民主 主義 特徵

는것처럼 그러합니다

에잇서 한 은 입니다極藝術 顯著 例證 歷史劇

에서 는 이 의 이나 이나 이大關節 朝鮮 生起 演劇 朝鮮人 民情 風俗 性格

나 를 히 한다면 그 은 어디에다 쓰자는 입니까 이것은情調 等閒 演劇 演劇

코 이 안이라 로 에게 이 될 수 있決斷 略 主義的 朝鮮性 眞實 朝鮮人 榮養

는 리알니즘 을 합니다 의 은 입니다的 演劇 意味 藝術創造者 天職 感激 偉

한 입니다大 感激

이제는 주의적 연극이 아닌 조선인의 민정 풍속 성격 정조를 중시하

는 새로운 리얼리즘 연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그가 이제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계몽적인 연극이 아닌 사람들에

게 감격을 줄 수 있는 연극이다

그러면서 조선성을 복습하고 희곡창작의 재출발下 에서는 입센의

박영호 을 하고 의 조선일보 위朝鮮性 復習 戱曲創作 再出發上   

의 책 권 면



노라 보다 더 건전하고 현실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야 하고 그 인물이

세계적인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작극술 이 부진한作劇術

것을 탓하면서 이것이 조선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반다시 문학적 사상적

내용을 담은 완전한 일개의 예술품이래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박영호는 푸로연극의 대중화문제 에서나 조선성을

복습하고 희곡창작의 재출발 에서나 공통적으로 대중의 정서를 반영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푸로연극의 대중화문제 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대

중으로 놓고 그들의 일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 조선성을 복습하고

희곡창작의 재출발 에서는 역사극 조선인의 민정이나 풍속 성격 정조

를 반영하여 그들이 감격할 수 있는 리얼리즘 연극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선성을 복습하고 희곡창작의 재출발下 에서

연극이 문학적 사상적 내용을 담은 예술품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에

서 김은하가 인간 일번지 를 연구하며 흥행극적인 면모가 보인다

고 한 것은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글에서

박영호는 단순히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는 흥행극을 추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박영호가 말하는 대중성은 대중의 정서에 부합

하고 감격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에 상업적인 연극은 아니라

는 것이다

그가 연극에서 대중성을 강조하면서도 흥행이 아닌 사상성을 강조하

고 있다는 것은 이후의 조선연극사 활동에서도 드러난다 박영호는 대중

적이면서도 독립운동에 대한 공연을 올려 또다시 검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년 신라의 달 이라는 공연을 올렸는데 이 작품은 독립투쟁을

하는 젊은 청년을 사랑한 처녀가 그를 자기 집에 숨겨 주었다가 도피시

키고 나서 자살하는 내용의 정치성 짙은 것이었다 이 공연으로 인해

여 명의 주요 단원들이 검거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박영호 을 하고 의 위朝鮮性 復習 戱曲創作 再出發下 朝鮮日報  

의 책 면



조선연극사의 공연물 신라의 달 이 시위에 저촉되어 안동서에서 연극

사 출연진 여명이 검거당하다 그리고 휴대했던 팜플렛트도 압수되

다 라고 적고 있다

박영호의 연극활동에서 특이한 점은 구류 검거가 빈번한 반체제적인

연극활동을 하면서도 그가 몸담은 극단들은 대부분 연극시장 신무대 황

금좌 등 대중극단이라는 점이다

박영호는 년 중간극이념을 지닌 중앙무대의 창단에 합류하게 된

다 동양극장에 몸담고서 년여 동안 연극을 했던 박제행 서월영 송재

로 맹만식 복혜숙 등 중견배우들과 박영호 송영 외에 극작가 여 명은

동양극장 전속의 청춘좌 연극의 비속성에 반기를 들고 중앙무대라는 새

극단을 조직했던 것이다 그들이 중앙무대를 창단하며 내건 다섯가지 선

언은 당시로서는 신선한 것이었다 그 선언 내용을 보면 첫째 우리들은

진실한 연극인으로서 연극을 위하여 종시 하겠다는 결심으로서 출終始

발한다 둘째 우리들의 연극행위는 예술적 방훈이 높은 순수와 진실의

창조에 둔다 셋째 예술적 작품이라고 반드시 대중과 떨어지는 고답이

아니다 예술은 곧 생활이다라는 혼원 한 진리가 곧 우리들의 걸어渾元

가는 목표가 된다 넷째 연극성을 잃은 희곡과 희곡성을 잃은 연극은 모

두 다 쩔뚝발이다 우리는 쩔뚝발이적 미완성에서 연극즉희곡이란 완성

의 길로 나간다 다섯째 그리하야 우리들은 창작극의 상연 문예작품

의 연극화 외국극의 소개 등을 실천한다 이다

동양극장에서 상업극만 해오던 연극인들이 대중성과 더불어 예술성

연극성과 희곡성을 중시하는 연극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을 알

수 있다 년 월 일 부민관에서 피란델로의 피나무 열매 익을 때

와 송영의 바보 장두월長斗越 로 공연을 시작했던 중앙무대는 년 후

해산하게 되고 창립 주역이었던 박영호는 창립배경과 함께 중간극이라

동아일보 유민영 앞의 책 면  

매일신보 위의 책 면  



는 연극이념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내용의 글을 쓴다

지금도 기억하거니와 고 연학년 송영 필자 등 몇 사람이 중앙무대를

조직할 당시에 우리들은 몇 개의 선언 비슷한 것을 푸로그람에 쓴 일이

있다 이것이 사건을 키운 단서였다 그때 그 선언 을 맨든 사람은 송영

과 필자엿다 더욱이 그들이 도마위에 올여놓고 난도질을 한 중간극의 출

현이 필자의 제언에서 원인된 것은 감개무량하다 그때 이런 의미의 구절

이 잇섯다 조선에는 희곡은 잇스면서 연극이 업는 단체가 잇고 연

극은 잇스면서 희곡이 업는 단체가 잇다 우리중앙무대는 희곡도 잇고

연극도 잇는 길을 거러야 한다 이것이 우리 극단에 우박을 퍼붓고 지진

을 이르킨 중간극의 출현인가보다 중략 대체 우에 인용한 구절이

엇지하야 중간극의 정의로 해석되엿는지 모른다 만약 그 구절이 중간극

의 정의라고 본다면 신극의 정의는 어떤 것인가 나는 몃번인던지 웅변한

다 그 말은 중간극의 정의는커녕 우리들이 타개해야 할 신극운동의 이론

적 근거가 되는 동시에 모든 연극사의 원칙도 된다 도리켜보건대 그 당

시 조선극단에는 신극단체로 과 이 잇섯고 흥행극단으로 청춘좌劇硏 演協

호화선 등이 잇섯다 우리들이 느낀 것을 기탄업시 실토하자면 연협이나

극연의 연극행동은 신극운동과 근대극운동과를 구별할 줄 모르는 전혀

계통업는 길을 거럿다 모리엘도 좃소 골키 도 좃소 체홉도 조코 입센도

좃소하던 판이라 극문학의 정신적 체계를 가릴 여유도 업시 무턱대로 舶

번역극이자 명작이요 명작이자 백래품이란 식으로 일로매진하엿다來品

그들의 레퍼토리는 서양의 근대극을 소개할뿐으로 무대적 은 치營養 實

못했다 일방 흥행극단청춘좌의 연극이란 그때나 시방이나 얼굴이 화끈

거리는 저급한 을 상연하나 그래도 그들에겐 되엿거나 안되엿거나講談物

관객을 빠라드리는 무대적 매력은 잇섯다 이 두 개의 단체가 가지는 장

점과 단점 이것을 절대적 기준을 삼는 것은 아니로되 아무턴지 하나는

희곡은 잇스나 연극이 업고극연 연협 다른 하나는 연극은 잇스나 희곡

이 업섯다 그래서 당시 연협과 극연과 청춘좌에서 탈퇴한 진보분자東劇

들을 규합해서 조직한 것이 곧 중앙무대엿다 중략 우리는 의內地



신협극단이나 신축지나 문학좌 등의 연극행동을 보아서 그때의 선언이

어디까지 신극의 현실을 잘 파악한 견해인 동시에 영원한 신극적 표어가

될런지도 모른다

연극도 있고 희곡도 있는 연극을 하자는 자신의 견해가 중간극만의

것이 된 것에 대해 박영호 자신도 의아해 하면서 시작하는 글이다 박영

호가 생각하기에 희곡성과 연극성이 중시되는 것은 중간극의 정의일 뿐

만 아니라 신극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박영호 등이 일본의 신협극단이나 신축지를 전범으

로 삼고 중앙무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 글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예술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

해 말하고 있다

새로운 이란말을 여기다 해서 생각할적에 그것은 이危險 關聯 演劇 本

으로 가지지않으면안될 의 을 말함이다 그것은 마치 한質的 藝術性 虛失

동안 이 만을 하다가 을 시킨 를 들어서戱曲 文學性 固執 演劇性 失跡 例

하면 된다對照

모든 는 두 개의 한에 될 것이다藝術史 方向 結輯

나는 코 을 위한 의 을 말하야 이라 함은 아決 藝術 藝術 地上性 藝術性

니다 위해지는 것은 이오 인 그런 우에 나타나는 을人生 生活 藝術 藝術性

하는 것이다要求

박영호는 자신이 말하는 예술성은 예술을 위한 예술 즉 형이상학적

인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을 말하는 생활의 예술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박영호 신극의 재인식 연극만담 조선일보 위의 책  

면

박영호 과 면 양승국 앞의 책 권藝術性 國民劇 文章  

면



그리고 이 예술성은 연극성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대

중들의 생활 속에서 정서 표현을 통한 대중성을 연극성을 통한 예술성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대중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는 그의 연극활

동은 대중적으로 큰 호응을 얻게 된다

박영호는 이후 고협에서 정어리 를 년 연극보국주간에는

등잔불 을 공연했고 아랑에서는 년 조선朝鮮 을 공연했는데 이

작품들이 모두 큰 호응을 얻은 것이다 정지용은 정어리 를 보고 쾌

작 이다 이만한 작품이였다면 먼저 잡지에 발표해야 대중으로 하여快作

금 먼저 대본을 기억시킬만 하였든 것이 아닐까 작품을 읽고 연극을 보

는 것은 즐거움이 실상 배가 된다 중략 실상 정어리 는 비눌 한

개 보이지 않었으나 리알의 이 비릿내가 싱싱하다 끝까지鮮血 批判精神

에 고집한다 라며 극찬하고 있다 그리고 등잔불 은 당시 쾌

걸 윙 순정기 춘향전 주부경제학 무영탑 등과 함께 공연되

어 만 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 한다 그리고 아랑이 공연한 조선 은

이해랑에게서 호평을 받는다 정어리 등잔불 산돼지 등 우수한 희곡을

내놓은 작가의 작품이다 이때까지 시국을 취재한 작품들이 예술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대개 생경한 소재를 설명하거나 막연한 영웅성에

편승한데 있었다 즉 새 시대의 새 인간상을 그리지 못한데 있었다 제

부는 년전 간도를 중심으로 이 팽창했을 때 이라는 한 친敵性思想 李鄕

일청년의 수난을 그리고 제 부에 와서 그의 아들 이단 이 을 바李丹 文訓

뜰어 하는데까지이다 연극의 매력이란 스토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入營

어디까지나 생활과 성격의 탐구에 있는 것을 느낀다 최영득의 황철과

노파역의 박영신이 열연했다

정지용 시작소기始作小記 고협 제 회공연 정어리 에 대한 것  문장 

위의 책 면

매일신보 유민영 앞의 책 면  

이해랑  매일신보 위의 책 면



이후 박영호는 년 제 회 국민극 경연대회 때는 산돼지 를

년 월 제 회 국민극 경연대회 때는 물새 를 월 제 회 국민극 경

연대회 때는 별의 합창 을 창작한다 산돼지 가 광산의 과학화와 증

산을 강조하였으나 그 이상의 친일선전을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광산에

모여든 서민들의 생활과 노다지의 꿈을 리얼하게 재현했다 라고 평가

받는 것을 보면 국민극 경연대회에 참가했던 작품들이 모두가 친일극이

라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들 작품을 친일극이라 단정하기에 앞서 개

별 작품 연구를 통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박영호는 년을 전후해서 프로연극 극작 활동을 시작해 년 간 많

은 작품을 쓰고 공연한 극작가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철저히

대중의 민정 성정 정조를 반영하면서 사상성을 가미하고 연극성을 지닌

예술극 활동이었다 그간 박영호가 대중극 친일극을 썼다는 일반적인 평

가는 자칫 흥행만을 노리는 상업극 일제 식민 정책을 옹호하는 극을 썼

다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연극활동을 살펴보면

그는 꾸준히 사상성을 지닌 연극운동을 계속해 왔으며 소외된 대중의 삶

을 연극적으로 그려내는 것을 극작 원리로 삼아 다시 말해 예술성과 대

중성을 지닌 연극을 한다는 자신의 연극 이념을 꾸준히 실천하고 결실

을 본 극작가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 일번지4. < >-애욕의 다툼 행위로 그려지는

식민지 노동자의 리얼리티

인간 일번지 는 앞서 언급했듯이 다음적 집약희곡 구조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미원 한국근대극 연구 현대미학사 면  



우훈과 순이가 애욕의 감정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또 다른 부부 동리

소임과 그의 처가 등장해 애욕의 충돌을 보이며 의사와 이성남은 우훈

과 대립하게 된다 우훈과 순이의 극행동이 큰 줄기를 형성하면서 부수

적인 갈등이 존재한다

그러면 인간 일번지 를 에피소드 단위로 나누고 등장인물들의 행

위 를 중심으로 작품의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 여급일을 하는 순이가 화장을 하고 있다 그녀의 남편 우훈은 기

계에 치어 다리를 다쳐 집에 누워 있는 상태 우훈은 그녀가 여급일을

나가는 것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동리 소임이 등장하여 우훈과 순이의 싸움을 말리려 함 그리곤 그

동리땅이 최부자에게 비싼 값으로 팔릴 예정이라며 땅주인에게 말해

싼 값에 집땅을 사라고 함

동리 소임이 퇴장하려는 순간 그의 아내 최씨가 등장해 순이와 동

리 소임 사이를 불륜의 관계로 보고 난동을 부림 동리 소임과 최씨 퇴

장

억울해 하는 순이를 보면서 우훈은 계속 그녀를 탓하고 우훈의 집

을 돌봐주는 이성남과 순이가 불륜을 맺고 있다며 화를 냄

이때 이성남이 의사와 함께 우훈의 병을 살피러 등장함 우훈은 의

사를 쫓아내고 이성남에게도 화를 내 그를 내쫓음 이성남은 순이에게

약간의 돈을 건네고 나감

이성남 퇴장 뒤 더욱 화가 난 우훈은 순이와 몸싸움을 벌임 순이가

짐을 싸들고 퇴장

혼자 남겨진 우훈은 몸을 앓으며 불과 어둠에 대한 시를 지어 읊음

그가 사는 세계와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함

꿈 장면 이성남과 순이가 총과 칼을 들고 등장해 우훈을 죽이려 하

에피소드는 마르퀴스가 극이야기를 구성하는 단위로 설정한 것이다 신현숙

희곡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면  



나 오히려 두 사람이 모두 우훈에게 죽임을 당함

장 이성남이 등장해 우훈을 깨우고 우훈은 지난밤의 꿈을 생각하

며 이성남에게 사과함 순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옴 서로 화해하며 막

내림

인간 일번지 는 막 장으로 서대문밖 세민촌 가난함이 눈에 발피

는 우훈의 집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며 장면 사이에 공간이 바뀌지 않는

다 시간적 배경은 첫가을 오후로 어스름이 내리는 저녁에 시작해 그 다

음날 새벽에 끝난다 공간적 배경을 통해 우리는 우훈과 순이가 가난한

부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기계노동자였던 우훈은 다리를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생활을 연명하기 위해 순이가 여급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신세와 부인에 대한 질투심으로 우훈은 순이를 학대하고

있다 우훈과 순이의 갈등은 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며 이들의

갈등이 이 작품의 주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장면을 살펴보면 우훈과 순이는 각각 반복되는 행위를 보여준다

우훈은 순이에게 독설을 내밷으며 이불 속에서 쓴우슴 이불을 제치고

눈을 부라린다 목침을 들구 이러선다 이불을 뿌리치고 싸맨 다리를

가두며 이러섬 등 이불 속에서 일어서고 앉는 행위를 반복한다 병자인

우훈은 이불 속에서 앉고 있어서며 독설을 통해 순이를 학대한다 그가

순이를 학대하는 이유는 그녀가 일을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친구 이성남이 우훈 가족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며 순이와 바람을 피고 있는 거라 오해하고 있다

한편 순이는 경대 앞에서 얼굴을 매만진다 새쭉해서 다시 화장을

계속한다 훈을 힐끔 쳐다보고 화장 계속 즉 화장하는 행위를 반복하

고 있다 우훈과 순이는 서로 다투고 있는데 서로의 시선이 교차하지 않

으며 우훈은 이불 속에서 순이는 경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다투는 행위

를 하고 있다 순이의 화장하는 행위는 우훈을 더욱 자극한다 그녀가



자신을 꾸미고 여급일을 나간다는 것을 못마땅해 할 뿐만 아니라 친구

이성남에게 친절한 것이 심한 질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질투심은 이성

남이 등장했다가 퇴장한 뒤 극에 달해서 에서 우훈이 목침을 들어서

순이를 갈겻스나 맞지 않고 경대를 마치어 산산조각이 나는 행위가 벌

어진다 뒤이어 우훈과 순이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진다 거울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우훈의 애욕으로 인한 순이와의 충돌을 시 청각적

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말로만 다투던 두 인물 간의 갈등이 극

에 달해 둘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거울이 깨지는 이미지로 연출한 것이

다 이처럼 시 청각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통합적인 이미지로 작용하며

극 흐름에 필요한 이미지를 생산해 내는 것을 수직적 몽타주 라 한다

이 깨지는 이미지의 수직적 몽타주는 순이가 바로 가방을 싸들고 집을

나와버리는 사건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들은 에서 다시 결합한다

이러한 우훈과 순이사이의 충돌은부수적인 장면들이 하나 하나삽입

됨에 따라 그 강도를 더해간다고 할 수 있다 에서 등장한 동리소임은

천생 여자란 게 머냐 할짝씨면 을 남발하며 순이의 입을 막는 행

위를 네 번이나 반복한다 우훈과 순이 사이에 끼여들어 순이에게 일방

적으로 참으라며 그녀의 입을 막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리소임이 전해주는 정보는 이제 곧 우훈과 순이가 그 동리에서 쭃겨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땅이 다른 주인에게 비

싸게 팔릴 예정이니 그 땅터를 사는 게 어떠냐는 동리소임의 말은 땅 살

돈이 없으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극 전개상으로는 비연속적인 동리소임의 등장은 돈도 없고 몸도

성하지 않은 가난한 노동자가 자본에 고통받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리소임이 순이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는 여급으로

라도 먹고살려는 순이의 의지를 억압하는 것과 동시에 여성에게는 절대

김용수 영화에서의 몽타주 이론 앞의 책 면  



적인 복종과 인내를 요구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의 억압을 환유한다고도

볼 수 있다 동리소임의 행위는 억압 사회적 구속의 연극적 행위라 볼

수 있겠다

에서 동리소임 부인 최씨의 등장은 우훈과 순이의 갈등을 더욱 부추

긴다 최씨는 동리소임이 순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본 것만으로 남편과 순

이가 바람을 폈다고 여기고 순이를 째려보고 동리소임을 꼬집는 행위

를 한다 최씨가 동리소임과 순이 사이를 오해하고 질투하는 극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씨의 행위는 에서 드러나듯이 우훈이 순이에게

더욱 의혹을 품게 만들고 순이는 이에 크게 위축돼 화장을 하다 말고 고

민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동리소임과 최씨 역시 애욕으로 인해 다투고

충돌하는 관계로 우훈과 순이의 갈등을 더욱 자극하는 부차적인 이야기

이다

우훈과 순이가 에서 극단적으로 충돌하기 전 우훈의 질투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에 등장하는 이성남과 의사이다 마음이 심하게 비틀려

있는 우훈은 이성남의 호의를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이를 원하기에

자신에게 잘하는 거라 여긴다 그래서 우훈은 이성남을 때리는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성남은 우훈의 행패에 대해 애원하는 자세를 취한

다 제발 치료를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정서의 이성남이기에 쫓겨나는

순간에도 순이에게 생활비를 건네게 되고 이를 본 우훈은 더욱 크게 화

를 내며 에서와 같이 목침을 던지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은 우훈이 왜 그렇게 비틀려 있는지를 알려주

는 독백 장면이다

불아 생략 악갑고나 첫째 네가 한낱 어엽분 똥 키호테 였던

것이 악갑고 둘재루 내가 너같은 정신병자의 더부사리였던 것이 악갑

고나 그죄땜으루다 나는 대리 하나를 기게에 멕키고 게집으 빼았기고

급기얀 어둠의 함정에 꺽구로 매달여 있다 예끼 지각없는 것 타고 타



서 그예 재가 될 몸이 어쩌자고 무슨 뾰족수가 있겠길내로 아둥바둥

헛악찌를 썻노 차라리 차라리 일찌감치 꺼버렷더면 작히나 비

장하엿스랴 불아 행여 또야 없다 없서 차라리 어둠이다 차라

리전등을 처서 깨트린다

한국근대희곡작품자료집 면  

불과어둠으로 상징되는 우훈의 내적 현실은 열심히 살려는 의지의 좌

절이며 피폐함이다 기계 노동자였던 그가 일제 치하 산업화 시기에 겪

은 것은 자기 몸 일부를 잃음 가정의 파탄 자기 소외인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 독백 장면은 작가 박영호의 사상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

다 박영호의 노동자의 고통스런 삶을 불 어둠이라는 상징적인 시어로

표현함으로써 직접적이지 않게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출하

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꿈장면은 우훈의심리를 반영한것으로 현실이아닌

꿈 속에서의 비극적 결말을 보여준다 우훈을 죽이려던 순이와 이성남이

우훈에게 살해당하는 것이다 이 꿈을 꾸고 있는 우훈의 무의식에는 순

이와 이성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

고 이는 비틀릴 대로 비틀려 버린 우훈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좌절된 삶과 질투로 인해 울화에 가득차 있던 우훈은 꿈 속

에서 순이와 이성남을 죽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울화가 정화됨을 느낀

다 그리고 이성남과 순이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되고 사과하게 된 것

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우훈과 순이가 싸우다가 하룻밤만에 화해를 한다는

내용이지만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 각각의 장면은

정서의 변화를 일으킨다 각각의 인물들의 행위는 다양한 음색을 갖고

전체극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처럼 부부 간의 애욕으로 인한 다툼 등장인물들 간의 충돌 행위에



서 보여지는 다음적 색채를 통해 우리는 박영호가 새롭게 재창조한 리얼

리즘이 삶에 찌들린 식민지 노동자들 실업자들의 불안하고 고통스런 삶

임을 알 수 있다 인간 일번지 에서의 노동자는 계급의식으로 투쟁 의

지가 있는 노동자가 아니라 성하지 못한 몸과 애욕의 정서로 인해 울분

에 가득 차 비틀린 노동자다 그러나 박영호는 결코 이들의 삶을 자연주

의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자신의 연극 이념대로 대중의 현실적 삶을

그려내되 연극적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애욕의 과잉으로 인한 관

계 깨짐을 거울 깨짐으로 가시화 한다거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좌절

감을 시적인 독백장면으로 처리한다거나 사회적 억압으로 발생하는 울

화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살인으로 해결하려는 꿈 장면 등이 연극적이라

할 수 있겠다

등잔불5. < >-금권주의와 관계 파괴 행위로 드러나는

간도 이주민들의 리얼리티

등잔불 은 행동양식의 확산희곡 구조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등잔

불 은 서로 관계없는 듯한 장면들이 나열되어 있는 듯하지만 그 안에서

등장인물들이 그들의 상황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그것이 극적인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기에 이야기가 존재하고 시작과 끝이 있는 확산희곡이라

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이야기들은 수직적으로 존재하며 전체적으로는

하나의흐름을 형성한다 연구를 위해 등잔불 을 에피소드 단위로나누

면 다음과 같다

제 막 최가와 시누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 시누이가 올캐집에

부엌뜩이로 살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고 최가는 강이 얼면 북황령으로

돈 벌러 갈 거란 계획을 말함



뽕나무군수가 조카를 찾아가는 노파의 편지를 대필한 것을 읽어줌

고향조선 농촌이 가뭄에 어려워진 것을 이야기함

몽부와 함흥집 등장 함흥집이 뽕나무군수를 보고 반가워함 약장수

뽕나무군수가 옌짠 옌똥 등을 파는 것을 이야기 함

웃방에서 노름하던 박가 등장 돈이 떨어진 박가가 함흥집에게 돈을

꿈 함흥집은 선부가 돈꾼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오지 못한 것을 탓함

몽부와 최씨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함 함흥집의 고리대금 행위가 드러

남

몽부와 최가는 우차를 사서 북황령으로 돈벌러 가기 위해 마차를 팔

았는데 몽부가 그 돈을 노름으로 날리고 있음 몽부는 최가에게 또 돈

을 요구 몽모 등장하여 몽부의 어리석은 행동에 화를 내고는 갓난 아

기를 맡기고 나가버림

채표광은 채표에 당첨된 꿈을 꾸다가 깸 자신이 옥화를 만나 만주

로 도망오고 그녀에게 배신당한 사연을 이야기함 뽕나무군수가 그의

관상을 봐주며 사마귀가 객사할 증조라 말함 채표광 사마귀를 빼러 나

감

뽕나무군수가 최가의 관상도 봐줌 전답을 많이 장만할 상이라 말하

고 선부와도 연을 맺을 거라 말함

제 막 최가와 선부가 세상살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선부는 자

신의 집안이 망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 함 최가는 북두칠성을 보면서

만주 무적이민자들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함

채표광은 최가와 선부가 다정하게 정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고는 장

난을 침 그리고 함흥집이 조가에게 천환을 받고 선부를 시집보내려는

사실을 이야기함

금분이가 박가를 찾아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함 금분이는

남편이 신식 여학생을 데리고 와서는 자신을 소박한 과거사를 이야기

함 박가는 아내가 서울서 온 산양꾼과 바람난 걸 이야기함 하지만 첫

정이 중요하다고 말함 금분과 박가가 뒷문으로 퇴장

뽕나무군수가 유성기 속에 돈뭉치오백환를 숨기는 것을 채표광이



엿봄 함흥집과 뽕나무군수가 희롱을 함 뽕나무군수는 최가와 선부 사

이를 이야기하며 조가에게 빨리 시집보내라고 함 채표광은 돈을 훔치

며 돈뭉치가 들었던 버선을 노파의 보퉁이에 찌르고 달아남

돈이 없어진 것을 안 뽕나무군수가 사람들을 의심하며 돈을 내놓으

라고 함 이때 노파의 보퉁이에서 버선이 떨어짐 뽕나무군수가 노파를

도둑으로 몰고 다른 사람들과 합세해 그녀를 경찰서에 넘기려 하자 채

표광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히고 돈을 돌려줌 사람들 흥분해서 화를

냄

제 막 시누이와 노파가 콩나물을 다듬고 있음 배달부가 최가최명

복에게 오는 편지를 전함

소설가 이우촌과 지국장 등장 일본의 북변진흥 오개년 계획 오족

협화 신흥만주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함 특히 협화정책에 대해 긍정

적으로 말함

뽕나무군수와 조대서가 등장해 계략을 꾸미고 이를 눈치챈 시누이

와 노파가 선부의 신변을 걱정함 시누이가 뽕나무군수에게 어떤 계략

인지를 묻자 뽕나무군수가 으름짱을 놓음

박가 등장 금분이가 박가의 돈을 모두 가지고 달아난 사실을 이야

기함

함흥집 뽕나무군수 조가가 등장해 선부를 부르고는 조가에게 시집

가라고 말함 선부가 싫다고 하고 이를 시누이가 나서서 거들자 함흥집

이 화를 냄 시누이는 자신의 오래비를 함흥집이 버리고 선부의 아버지

를 만나게 되어 시누이 오래비도 선부의 친모도 비명횡사한 이야기를

함 함흥집과 갈등해 심해지고 시누이와 노파가 객주를 떠나려 함

이때 소설가와 지국장이 등장해 소구루마꾼 여럿이 죽은 사실을 이

야기함 최가가 죽었다고 생각한 선부는 뛰쳐나감

최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옴 그리고 선부가 우물에 빠져 죽은

사실이 알려짐

몽부가 아들을 났다며 기뻐서 뛰어 들어옴 선부의 시신 확인 채표

광이 최가에게 보낸 편지를 박가가 읽음 채표광이 고밀산에서 황무지



를 개척하는 인부로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임

막 즉 은 시누이 최가 노파가 지닌 슬픈 사연이 소개되고 함흥

집과 뽕나무군수 박가 몽부 채표광 등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갖은 수단

을 가리지 않거나 놀음에 빠져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각

각의 인물들의 한스러운 삶과 애환 인생역정이 그려지는 방식이 에피소

드마다조금씩 차이가 있다 에서는 시누이가한탄조로자신의 삶에대

해 이야기했지만 에서는 뽕나무군수가 대필하는 편지를읽는 방식에서

노파의 삶이 보여지는 것이다 여기서 뽕나무군수가 편지를 읽는 행위는

마치 조선 후기에 존재했던 강담사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

해주는 것과 유사한 행위이다 그런데 뽕나무군수가 옌짠아편 담뱃대

옌똥아편 피우는 곰방대에 불붙이는 등 등의 거래를 통해 함흥집은 고

리대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과 박가와 몽부 채표광이

한탕주의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것 외에이들의 과거에는 인

간 간의 단절 배신이 존재한다 박가는 자신의 부인이 산양꾼과 바람

이 난 사연을 금분이는 남편이 신식 여성을 데리고 와 자신을 소박한 사

연을 채표광은 영업자 옥화가 돈에 이끌려 다른 이의 첩이 된 사연을

노파의 아들 역시 머슴살이만 하고 자기 아내될 사람을 빼앗긴 사연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간의 단절 배신은 다양한 에피소드

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요소 중의 하나다

그리고 등잔불 의 에피소드에는 공감각적인 이미지가 적절히 활용

되고 있다 에서 시누이가 유성기 듣기를 원하자 뽕나무군수는 육자배

기를 걸어준다 이때 시누와 노파는 고향조선을 생각하며 눈물짓는다

이러한 청각적인 요소는 거칠게 인생을 살아온 인물들의 삶과 조화를 이

루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육자

배기를 건 유성기는 향수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수직적 몽타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에서 선부와 최가가 사랑을 키워가고 있을 때



채표광이 선부가 조가에게 팔려갈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전해주면서 형

성되는 암울한 분위기에서의 청각적 요소 역시 수직적 몽타주라 할 수

있다

말없이 창가로 거러가서 손으로 머리를 싸고 업딘다

가늘게 선부의 울음소리 들린다

바람소리

달이 구름 속으로 파묻힌다

기럭이 소리

웃방에서 우슴소리

한국근대희곡작품자료집 면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서의 청각적 요소는 암울한 분위기에서 선부의

울음소리와 기럭이 소리 웃방의 우슴소리가 즉 서로 반대되는 정서의

청각적인 요소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거기다가 달이 구름 속으로 파묻

히는 시각적인 요소까지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대립적이면서도 복합적

인 이미지는 최가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당시의 시대적 불

안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울음소리 바람소리 구름 속에 파묻

히는 달 기럭이 소리 우슴소리는 최가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주듯 불협

화음을이루는 복잡한번민의 이미지로 수직적 몽타주 중에서도 대위법

적인 조화의 몽타주 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등잔불 은 서사적 구성에서 발전한 확산희곡의 장점을 잘 드러

내고 있기도하다 즉 한 공간 안에 여러 가지 극행위가 진행되어 다채로

운 이야기를 전개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런 종간날

위의 책 면



하눌두 무심하지

둘이 귓속하고 나간다

바람소리

최가와 선부의 노래 들린다

내 고향을 이별하고 타관에 와서 쓸쓸한 맘 홀로 앉어 생각을 하

니 답답한 마음 아아 눈에 암암타

채표광 달려 들어와 유성기 속에서 돈뭉치를 꺼낸다 돈을 끄내구

버선을 얼껼에 노파의 보퉁이에 찔르고 나가랴 할 때 노파와 시누이

들어오는 눈치를 알고 그 자리에 드러눕는 바람에 찬장의 그릇이 떠러

진다

한국근대희곡작품자료집 면  

시누이와 노파가 함흥집과 뽕나무군수가 조가에게 딸을 팔기로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난 뒤 이어지는 장면이다 시누이와 노파는 분노한 상

태인데 최가와 선부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향을 그리워하

는 애절한 노래를 부르며 정을 나누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채표광

이 도둑질을 하면서 찬장의 그릇을 깬다 동시에 행해지는 시누이와 노

파의 극행동 최가와 선부의 극행동 채표광의 극행동은 불협화음을 이루

는 행위로 한 무대에서 복합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채표광이 도둑질을 하다가 그릇을 깨는 소리를 내는 것은 극 전

체에 흐르고 있는 여관집 내의 거칠지만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깨버리는

것이 된다 채표광의 도둑질 행위로 여관집 내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

하게 되고 정서적인 공감대도 깨져버린다 각각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아

픈 과거를 이야기하며 함께 향수를 느끼는 공감대를 형성했었는데 채표

광의 행위로 극 전체에 긴장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함흥집이 딸을 팔아

넘기려 하는 것에 시누이와 노파는 화가 나 있고 최가와 선부는 노래를

통해 향수를 달래며 정을 나누고 있으며 채표광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은 한무대 안에여러 가지행위를동시에 진행할 수있는 서사적



구성의 장점을 드러내는 장면인 것이다 그리고 극행위의 긴장을 청각적

인 요소로 부각시키는 것은 이 장면에 적절한 연극적 장치라고 할 수 있

다

전체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단절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으면서도 박

영호가 가장 먼저 친일극에 경도된 작가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 근거가

되는 장면은 바로 소설가 이우촌과 지국장이 등장하는 라고 할 수 있

겠다 이들은 불현듯 무대 안에 들어와 협화정신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

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앞 뒤 장면의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다 어떠한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지 않으며 몽타주적 이미

지를 만들어내고 있지도 않은 장면이다 관객은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작위적이라는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듯한 이 장면은 그래서 희곡에는 있으

나 실제 공연시에는 공연하지 않아도 될 장면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장면

은 일종의 막간극처럼 때에 따라 적절히 넣고 뺄 수 있는 유동적인 장면

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에피소드는 작가가 관객에게 친일 정

책을 옹호하기 위해 설정했다고 볼 수만은 없을 듯하다

그리고 이 생뚱한 장면 외에 우리는 간도 무적 이민자들의 피폐한 삶

의 궤적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장면 하나로 일본의 협화정신에

경도될 거라 생각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관객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친일 계몽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등잔불 의 확산희곡 구조는 잡다한 인생역정을 보여주는 것

으로 시작해 함흥집이 선부를 팔아넘기려는 것과 이를 반대하는 선부와

시누이와 노파 간의 갈등 최가와 선부의 사랑이 중간 이야기가 된다 그

리곤 최가가 죽었다는 오보에 선부가 우물에 빠져 자살하고 정작 최가는

살아돌아오는 결말을 지니고 있다 각각의 장면들은 수직적인 이야기로

존재하지만 위와 같은 수평적 이야기도 함께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관객들로 하여금 거리를 두게 만든다 협화정신

에 대한 장면이 있어도 관객은 이 정책이 허구이며 무적이민자들의 애환

이 그려진 장면이 진정한 현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

이다 그래서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채표광이 편지를 보내와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장면에서도 관객은 비판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확천금

을 꿈꾸고 관상을 좋게 하기 위해 양잿물로 사마귀를 빼려 했으며 돈을

훔치기까지 한 채표광이 몇 달 후에 이렇듯 황무지를 개척하는 노동자로

변화되어꿈을 실현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희망을 느낄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채표광의 극행동 속에서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의 모순

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돈에 집착하고 소유욕에 병들었으며 개척이

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채표광의 극행동은 일제의 정책에 복무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등장인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인물로

인해 관객은 일제 정책과 당시 초기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

게 된다

등잔불 의 에피소드에서 또 한가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에서

아들 났다며 기뻐하며 등장하는 몽부의 출현이다 이 몽부의 출현 또한

처럼 비연속적이다 그런데 이 몽부의 극행동은 양주별산대놀이 에

서 과장 에 등장하는 취발이의 극행동 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말뚝

이 과장에 이어 비연속적으로 노총각 취발이가 뒤늦게 아들을 얻었다며

기뻐하는장면이 몽부의 극행동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등잔불

에서는 양주별산대놀이 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유사한이야기가 전해지

기도 한다 후처에게 남편과 자식을 빼앗기고 쫓겨나 강물에 빠져 죽은

선부의 친모는 처첩간의 갈등을 그려내고 있는 고성오광대 의 제밀주

과장에서의 큰어미와같다고 할 수있다 등잔불 에서의 함흥집과선부

이 과장 나눔은 조동일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김용수 한국연극 해석의 새로 

운 지평 서강대학교출판부 면 참조 

위의 책 면



친모 선부의 아버지는 제밀주 과장에서와 같은 처첩 간의 삼각관계 와

일치하는것이다 양주별산대놀이 나 고성오광대 는 등잔불 에서보

다도 더 비연속적이고 비약적인 구조를 지녔다 이는 김용수에 의해 조

화롭지 못한 것을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고 존재의 깊은 부조리를 드

러내기위한 것이었다고 해석되고있는데 이러한해석이 등잔불 에 어

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좀더 연구해보아야 할 문제로 남는다

등잔불 의 비연속적인 스무 개의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인간 간의

단절 배신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각적인 이미지가

불협화음을 이루며 대위법적인 조화의 몽타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친일적인 요소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채표광의 극행

동 속에서 산업화 사회에서 드러나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나열되어 있는 듯한 등잔불 의 에피소드들에서 우리는 관계 공동

체 파괴와 금권주의라는 총체적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대중적으로 큰 호응을 얻은 등잔불 은 당시 간도 무적이민자들의 정

서를 잘 그려내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시 청각적 효과 다채로운 극

행동을 통한 극적 장치를 잘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등잔불 의

새로운 리얼리즘은 금권주의로 인해 관계 파괴 공동체 파괴가 일어나

고 있는 불안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론을 대신하며6.

인간 일번지 와 등잔불 은 모두 식민지 시대의 어둡고 불안한 삶

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박영호가 주장했던 철저히 노동자 농민

이주민들의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 작품들에서도 잘 드러나

위의 책 면



고 있는 것이다 의식을 지니고 실천할 수 있는 일반 대중이기 이전에 사

랑 질투 기쁨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성정을 지닌 인간은 이처럼 사회적

인 모순으로 인해 울화를 삼키며 비틀린 모습으로 또는 돈의 노예가 되

어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박영호가 추구한 대

중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은 바로 이러한 인물들의 삶을 연극적으로 그려

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박영호의 연극 장치는 시적인 독백으로

꿈장면으로 시 청각적인 요소로 그리고 한 공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위를 무대화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작가의 연극이념에서도 드러났듯이 박영호는 사상성을 지닌 예술을

강조했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 그가 사상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관객을

리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극에 빠져들게 하면서도 거리감을 두게 해 관

객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연극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그가 가장 먼저 친일극에 경도

된 작가이며 작품에서 흥행극적인 요소가 보이며 구성이 미비하고 산만

하다는 평가는 섣부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박영호는 우리 연극

희곡사에서 드물게 다작을 쓰고 공연한 작가이면서도 흥행에도 성공하

고 작품 역시 자신의 연극 이념대로 써나간 극작가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두 작품에서 보여주는 불안한 삶에 대한 리얼리티는 서구의

사실주의극 계열을 추구함에서 얻어진 것이 아닌 논리적 빈틈을 보이고

비연속적이며 다양함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고 귀납적으로 구성하는

구성법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전통극 인형극 탈춤 구성의 현대적인 변용

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으로 보여준 박영호의 년대

의 시대적 문제는 노동에 소외된 젊은이 피압박자로 간도를 떠돌 수밖

에 없는 일제 식민지 무적이민자들의 불안하고 정처없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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